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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control,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Eun-Sun Jeon

Fisheries & Mar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self-control,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at ar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e study was focused on verifying 

mediated factors of education, self control, and emotional intelligence based on the 

child’s parenting style, which will help impro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life.   

  The research subjects were 676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 who live in Busan, and 

the data verified the structural model and its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ir study 

models. In parenting style, the result shows that the female students(3.39) perceive more 

positively of their parenting style than the male students(3.32). Not only their sex,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child’s birth order when it comes 

to parenting style. In self control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sex,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birth order when the data was the 

variables of parenting style, self contro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birth order when it comes to emotional thought acceleration. The 

posteriori tests show that the first child or the only child has a better emotional thought 

acceleration than the second child or more. Furthermore, the parenting styles that the 

students perceived had a positive correlation in each variables of self control,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ut self control had no effect.

  To sum it up, in order to improve the child’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re should 

be some positive input to facilitate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but also, school 

should provide a counseling and education to achiev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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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인관계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사회의 일원

으로 인간관계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능력 중의 하

나로 대인관계역량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 처음으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

지며 처음 관계를 맺게 되는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

서 사회화 되어가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초등 고학년, 초기 청소년기는 서서

히 사춘기와 제2차 성징을 준비하며 신체적인 변화를 맞게 되면서 자신의 활

동 반경을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로 넓혀 이전보다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

게 된다(하요상, 김은향, 2013).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또래집단 및 주변인들

을 통하여 대인관계 가치를 적용해 보는 시기(김병수, 2009)로써, 또래친구와 

주위사람들에게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기 위해 대인관계역량을 기

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역량을 발휘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잘 형성이 되

면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자기조절 

및 행동통제, 학업적 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영순, 김

판희, 2015). 또래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적 유대감은 관계성발달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등 고학년 때 대인관계역량을 기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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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미루어 볼 때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초기 청소년기에 꼭 수

행되어야 할 발달과업의 하나이다.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부모, 형제자매, 가정의 경제수

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 등과 같은 가족요인(구기범, 2011)과 또

래집단 요인(신미희, 1989)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부모는 자녀의 모든 기본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며,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로 애정으로 키워나

가며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차츰 사회성과 자신

의 가치관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정

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에 주목한 이유는 출생이후 처

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은 인간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의 양

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와 정서 및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아

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

정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독려하고 협동과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가정에

서 자란 아동은 사회성과 지도성, 책임감이 높고 학업성취의 우수성을 보이

는 경향이 높고, 지나치게 방임적으로 키운 자녀는 행동의 통합성이나 사회

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

하는 가정 하에서 성장한 아동은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반

항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다. 결국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일은 아

동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가에 따라서 아동에게 심각한 장애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러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경숙, 신

의진, 1998). 그러므로 자녀를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로 키웠느냐에 따라 자녀

의 정서와 행동이나 나아가 성격 및 인지 능력 등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성,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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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지능 발달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박소미, 2008).

  자녀의 성격 특성에서도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

태도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tkovsky et al., 1967; 전민영, 

200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자신 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agan & Messer, 1975; 노

미경, 2008; 배정선,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로 설정하고자 한다. 

  김영아(1997), 전화연(2006), 서석남 외(2012), 배정선(2018)은 부모의 양육태

도가 애정적, 자율적, 수용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실제로 아동들의 또래관

계 및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강압적, 방임적, 간섭적,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권용준 외, 2011). 

즉,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교우관계가 더 

좋고(배정선, 2018) 공부를 더 잘하며(이용학, 1989; 박강학, 2004; 신창환 외 

2018) 학교규칙도 잘 준수하는(고혜진, 2003) 등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박미연, 1992; 박은미, 1993). 또한, 부모가 자녀

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Baruch & Barnett, 1981). 그리고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합리적, 애정적, 온정적, 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로 지

각할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박은희, 2015; 임연정, 2015; 

황민정, 2018), 또래관계 능력, 자기주장, 타인에 대한 정서적지지, 갈등관리

능력 등이 향상되어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짐으로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황민정,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인관계

역량의 증진이 자기조절과 정서지능과의 매개효과의 상관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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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이지만 그동안

의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대한 단일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특성상 

또래집단에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인 자기조절과 정서지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개인적인 요인인 자기조절과 정

서지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의 핵가족 안에서 아동에게 있어 가족규모의 축소는 형제자매

관계의 수는 감소시켰지만, 관계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형제자매관

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형제 및 자

매관계는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넓혀가고 사회화를 진행시키며 이를 통해 여러 역할을 습

득하게 된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되기도 하며, 상대방

의 행동에 대한 보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현실의 이해를 돕고, 또 비슷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며, 빈번한 충돌과 싸움으로 타인과 더

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이지선, 1994). 한편, 오성심과 이종승(1982), 

손석한 외(2001), 임정화, 전종설(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에 대해 남·녀 성별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김정애(1999), 최서미

(200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은주(2004), 박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할 때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선희(2005)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조절력이 우수하다고 하여 연구 간의 결과가 서로 일치

하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분

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서로 역할 관계를 이루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될 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첫 사회화 과정

을 형제와 자매의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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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개인적인 요인인 자기조절과 정서지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이 바른 습관의 형성이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

신의 소질이나 생활태도 등이 달라진다(김혜련, 2006). 대부분의 아동은 적절

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하여 즉각적인 만족

을 지연하고, 사회적인 상황적 요구를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

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자기조절능력

(self-regulation)을 꼽을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통제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10대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속성이다(Shaffer, 1999). 이에 자기조절능력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하게 되

면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주의집중력 저하나 학습동기 부

족, 과잉행동 또는 적대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갈등과 분노 등 적대감정과 같은 증상들을 나타낸다(허정경, 2007). 

Vygotsky(1962)는 사회적인 행동, 외부적인 억제에 대한 내면화하는 의미로 

자기조절을 해석하면서 언어발달과 더불어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요 요소로 보았다. Piaget(1952)는 무의식적인 자기조절에서 의식적이고 능

동적인 조절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동의 자기조절은 전반적으로 긍정

적인 발달을 도모한다고 보았으며, 자기조절능력에 공헌한다고 밝히고 있다

(Kochanska, Murray, Jacques, Koenig, & Vandegeest, 1996; Maccoby, 1980; 

Power & Chapieski, 1986; Silverman & Regesa, 1992; 김단비, 2018). 이처럼 

아동이 주의, 정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조절이 대인관계역량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자기조절과 더불어 대인관계역량에 도움이 되는 관련 변인으로 정서지능이 

중요하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정서라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는 여러 상황의 환경

에도 적응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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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사람이라 하였으며(강명숙 2018), Goleman(1995)은 성공의 80%를 정서

지능이 좌우한다고 하였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곽윤정, 

2005). 

또한 정서지능에서 강조되고 있는 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정서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며, 적응과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문용린, 1996). 이러한 정서지능은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되며 아동기의 가정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김효정, 2014). 부모가 애정적이고 온정적일수록 정서의 인식 및 정서표현 

발달에 도움이 되며(Cicchetti, Acterman, & Izard, 1995; Gottman, Hooven & 

Katz, 1997; Compbell, 1999; 이병래, 1997; 최은지, 2003; 배문주, 2005; 이미

양, 2016),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에게서 양육

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서로 간에 갈등이 적으며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보다 많은 애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희연, 장경

은(2015)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뿐 아

니라,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양육태

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자신이 인식하는 

양육태도와 관련 요인들을 밝힌 선행연구들이거나 한 가지 변인을 통해 관계

를 나타낸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

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 및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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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 아동의 대인관계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청소년기 아동의 대인관계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

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

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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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Becker(1964)에 의하면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의 인식이 아닌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허묘연(2000)이 개발하고 조유진(20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여 합리적 설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자기조절능력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Pintrich, 200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 정서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Mayer & Salovey, 1990). 본 연구에서의 정서지능은 Mayer와 Salovey(1997)

의 정서지능 모형의 근거로 문용린(1999)이 한국형 정서에 맞도록 제작하여 

사용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정서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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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으로는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

력,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정서조절 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라. 대인관계역량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필요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충

족해 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는 다양한 인

간관계를 형성하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

신의 행동을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력을 예측하는 정확한 사회적 조망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zilagy & Wallace, 

1987). 하위영역으로 대인인지, 대인정서, 대인기술을 포함한다.



- 10 -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가. 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와 자녀관계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맺게 되는 관계로, 삶의 

전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성장기 발달단계의 성격 형성과 삶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및 행동

양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

육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양육태도는 부모의 인성 및 연령, 사회ㆍ

경제적 지위, 결혼만족도, 자녀 수, 지역 차에 따라 다양하다(황민정, 2018).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

한 것은 Freud학파에 의해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이며(이승

화, 2001), 그 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

는 행동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원자, 

2013 재인용). 

Baumrind(1966)는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적, 허용적, 민주적 태도의 세 가지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권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절

대적 기준 또는 정해진 틀에 맞추어 질서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 자체에 가치

를 둔다. 따라서 자녀를 통제하고 부모와 자녀의 오고가는 대화보다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자녀를 체벌하

며, 부모의 말에 복종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한다. 둘째, 허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이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며, 자녀에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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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나 제한을 강요하지 않고, 통제나 처벌은 거의 하지 않는다. 성숙하고 책

임 있는 행동을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관적으로 

정서적, 애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노력과 행동을 

권장한다. 자녀의 의견에 집중하며, 때에 따라 적절한 규칙의 제시와 통제가 

있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규칙과 가치를 설명하는 등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

면서 부모의 행동을 바꾸거나 설명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양

육태도는 부모로써의 권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수용적 양육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육태도는 자

녀의 심리적 안정 및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촉진한다(이은경, 2018).

Fishbein과 Aizen(1975)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

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이며 가정의 분위기, 사회ㆍ경제적 지위, 

사회 문화적 배경, 가족구성,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관련이 깊은 하나

의 문화적 양식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바람직하고 원만하게 조

성되어 가는 전체적인 양상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적ㆍ내적 

행동 및 특성이라 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이라고 양육태도를  

정의하였다. 남상인(1983)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 하였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와 성격 등의 발

달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가 자녀를 양

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유형을 결정해주며, 자녀의 지성과 정서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이동희(2004)는 부모양육태도를 자녀의 바람직

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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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인격체로 성장하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의 목적을 자녀

의 바람직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에 두고 있다.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국내외 학

자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태도는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신

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부모의 이러한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

고 지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이은경, 2018; 최경자, 

2002).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및 정서, 행동 등 성장발

달에 가장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최원경, 2016; 이은

경 2018). 이승화(2001)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인 관계라는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

냐에 따라 자녀의 인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 따라서 초등학생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 정서지

능, 대인관계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성격, 정서 및 행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

를 대신하는 주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의 정서와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인식이 아닌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

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나. 양육태도의 유형

많은 학자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유형화하거나 분류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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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녀의 인식과 태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시도는 20세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Symonds, 1949; Schaefer, 1959; Becker, 1964). 

Symonds(1949)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보여주는 전반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을 분석하여 처음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부모양육태도를 수용-거부

(acceptance-rejection)와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차원으로 분

류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거부는 소극형과 

적극형으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은 맹종형과 익애형으로, 분류

하였다(이은선, 2008). ‘수용형 부모’는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게 되

며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서 활발한 

교우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고립되기 쉽고, 책임감이 약하여 일의 사후처리를 

원만하게하지 못하기도 한다. ‘거부형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

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정의 표출, 벌주기, 혹은 조건적으로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애정의 요구, 주의를 끌려는 행동,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발달의 지체, 이상행동, 신경질적 경향과 같은 문제행

동을 나타낸다(송수경, 2012). ‘지배형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규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규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데, 이 경우의 자녀

들은 대체적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다. 예의가 바르지만 심리

적으로 반항적, 투쟁적이며, 불안이 높거나 자학적인 행동이 많고. 자립성, 창

조성이 결여되어 있다(이은선, 2008). ‘복종형 부모’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면서 부모 자신의 즐거움을 얻으려 하므로 자녀들은 정서

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많다. 

또한 자녀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공격적, 반항적, 비사교적이며, 억

지를 부리고, 의존적이 될 수 있다(필군동, 2015).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

여 Symonds가 제시한 부모양육태도 모형과 그에 따른 자녀의 특성을 제시하

면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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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형부모

적극형 소극형

애정 요구, 주의 끄는 행동, 
반항, 이상행동, 공격, 거짓말, 
도둑질, 발달지체, 이상행동,
신경질적 경향 등 문제행동

지배형부모 복종형부모

기대형 엄격형 맹종형 익애형

순종적, 수동적, 의존적, 
투쟁적, 예의 바르지만 
반항적, 불안, 자학, 

자립성 및 창조성 결여

정서적 발달 방해,  
의존성 공격적, 억지, 
자기중심적, 지배적, 
반항적, 비(非)사교적

수용형부모

불안형 간섭형

늦은 사회적 성숙, 강한 
의존성, 힘든 교우관계 및 
높은 고립 가능성. 약한 

책임감. 미비한 일의 뒤처리

[그림 Ⅱ-1] Symonds 의 양육태도 모형 및 자녀의 특성 

이 중 가장 이상적인 양육태도는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차원

에서 중립을 지키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차원의 분류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임상사례에 의존하여 부정

적인 측면에서 양육태도가 설명되었다는 한계가 있다(이은경, 2018).

Schaefer(1959)는 Symonds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임상사례에만 의존하였

음을 비판하고(송원영, 2009),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

하여 애정-거부(love-hostility),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양극의 차원으

로 분류하였으며,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의 4가지 차원

으로 나누어 양육태도를 설명했다(임미숙, 1998). 이러한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은 [그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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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거부애정

통제
    

       

[그림 Ⅱ-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애정-자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민주적,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자녀

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녀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자녀에 대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

함으로써 관용적 태도로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부모

의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독립적

이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외향적인 성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 자

녀의 사회적응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평가하였

다.‘거부-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보다는 방임적인 태도로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며, 자녀에게 거리감을 두고 일종의 무관심과 냉담

함,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

간이 많지 않고, 자녀를 무시하거나 양육에 태만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육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자아에 대한 분노를 갖게 하며, 

내적 갈등과 고통이 심화되어 자학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애정-통제’의 양육태도는 애정을 갖고 자녀를 대하지만,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며 과보호하는 유형으로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에 부모가 좌절

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습득하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며 창의성과 사교성이 

부족하며, 불안정한 정서와 내성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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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통제’적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과 통제, 체벌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독재

적인 태도를 보인다. 절대적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자

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 독재적, 

반복적 요구, 거부적이라고 불리는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부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못하며 일관성이 없는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부모

에게 양육된 자녀는 정서가 불안하고 부모에 대한 적대 및 반항과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사회성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유

지하기 어렵다(권지연, 2017).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아에 대

한 분노와 내면적 갈등, 고통을 유발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 자녀가 자학적이

거나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이은경, 201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Schaefer의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부모양육태도 자녀 특성

애정-자율적
정서적 안정, 창의적, 독립적, 외향적, 원만한 인간관계, 높
은 사회생활 적응. 자율적, 책임성, 타인에 비적대감

애정-통제적
의존적 행동, 불안정한 정서, 사교성 및 창의성 저하, 대단
히 강하거나 약한 극단적 모습

거부-자율적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 지니고 자학적, 퇴행적. 불안정한 정
서, 공격적, 반항적, 사회적응 어려움

거부-통제적
부모에 대한 적대적 감정, 자주성 및 자발성 부족, 주체성
및 자신감 없는 행동, 반항적, 자학적 성격 형성

<표 Ⅱ-1> Schaefer가 제시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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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accoby & Martin(1983)는 Baumrind의 이론을 바탕으로 권위적

(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방임적

(indifferent) 4가지 유형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제시하였다(김형민, 2010 재인

용). Maccoby & Martin의 양육태도 모형은  [그림 Ⅱ-3]과 같다. 

애정

허용적 부모           권위적부모
  (Permissive)        (Authoritative)

자율성                                          통제

무관심한 부모        권위주의적 부모
(Indifferent)        (Authoritarian)

적대감

[그림 Ⅱ-3] Maccoby & Martin의 양육태도 모형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엄격함과 관심이 모두 높아 

애정을 가지면서도 엄격한 한계의 조화를 이룬 형태로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

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자녀는 부모를 권위 있

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유

능하며 자기통제적인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부모’는 자녀

의 행동과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복종을 강요하진 않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자율성을 허용한다. 이 유형의 부모는 부모의 결정이나 규칙에 대한 자녀

의 상이한 의견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압한다. 이런 유형의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권위적인 자세 때문에 평소 불만이 많으며, 낮은 자아존

중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능력과 자발성이 부족하며 냉담한 편이다. ‘허

용적(permissive)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고 엄격함이 낮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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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반응적이지만 자녀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으

며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

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회피하며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결

정하기를 바란다. 자녀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게 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

향이 있다. ‘방임적(indifferent)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 무관심하

거나, 애정은 있으되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며, 부모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거나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지 않는 형태로 자녀와의 접촉

을 회피하며 자녀의 욕구에 무 반응적이며 거부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

에게서 자란 자녀는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경향이며 적대적인 성

향이 높고 공격적이며 복종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박영생, 2016). 

Maccoby & Martin가 제시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특성은 <표 Ⅱ-2>

와 같다. 

부모양육태도 자녀 특성

권위적 부모 높은 자아존중감, 독립적, 사회적으로 유능, 자기통제적

권위주의적 부모
평소 많은 불만,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과 자발성 부족, 

냉담한 편

허용적 부모 책임감 부족, 충동적, 공격적인 경향

방임적 부모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비행 가능성, 적대적 성향, 공격적, 

불복종적

<표 Ⅱ-2> Maccoby & Martin가 제시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특성

다. 부모 양육태도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대한 그 동안의 연

구들은 외국논문을 그대로 번안하여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에 맞는 부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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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부모의 양

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양육태도를 

유형화한 학자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

론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두 개의 양육차

원과 성취-비성취, Hebb와 Brna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모형 중 합리-비합

리 차원을 포함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원영(1983)은 Schaefer(1959)

의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척도(MBRI : Materm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 수정한 검사 도구를 연구하였고, 이에 사용한 결과적 요

인분석을 통해 애정, 적대,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 통제, 긍정적 

평가, 독립심 등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박찬수(1985)는 적극-소극, 허용

-통제, 자율-간섭, 애정-적대, 자녀중심-성인중심, 수용-거부, 민주-독재로 구

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숙(1988)은 Becker(1964), Schaefer(1965), 김재은(1974),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검사 도구를 참고하여 온정, 거부, 권위적, 통제로 

구분하였고, 박선영(1987)은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적

극적 참여, 합리적 지도, 성취의 8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박선영은 이숙과 함께 실시한 1990년의 연구에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없는 규제를 제시하였다. 박은미(1993)는 부모양육태

도를 거부형(소극적 거부형-적극적 거부형), 지배형(엄격형-기대형), 보호형

(간섭형-불안형), 복종형(익애형-맹종형), 모순-불일치형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의 MBRI(Mother Behanior Research Inventory)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

한 한종혜(1996)는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

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김정남(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섯 

가지 특징으로 거부, 지배, 보호, 복종, 모순·불일치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유

우영, 이숙, 최진아(1998)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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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묘연 외(1998)은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 연구에서 양

육태도를 거부, 감정적지지, 높은 기대, 불안, 통제, 과잉의견 염려로 분류하

였다. 윤효권(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통제ㆍ적대거부ㆍ민주동등으로 

분류하였고, 허묘연(2000)은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

섭, 학대, 방치, 애정 8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김혜영(2000)의 연구에서는 친

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으로 분류하였고, 최경자(2002)는 자녀

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은주영(2002)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자율, 애정, 성

취, 관심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김선희(2004)는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온정ㆍ애정, 공격ㆍ적대, 무시ㆍ무관심, 거부의 4차원으로 구성하였으

며, 김미영(2008)은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을 애정-거부 차원(애정도), 자율-통

제 차원(자율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박현숙(2010)

은 양육태도의 유형을 온유형, 독재형, 허용형, 방임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이

재(2010)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의사결정유형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적대

적, 자율적, 통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기정(2013)은 부

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가지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박시은(2018)은 Baumrind(1973)의 세 가지 양육차원인 권위적, 권

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을 근거로 하고, 박선영,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

도를 참고하여 애정 및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의 세 가지 양육

행동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의 학자들이 제시한 부모양육

태도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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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부모양육태도 유형

오성심,이종승(1982)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김재은(1983)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

이원영(1983)
애정, 적대, 어머니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 통제, 

긍정적 평가, 독립심

박찬수(1985)
적극-소극, 허용-통제, 자율-간섭, 애정-적대, 

자녀중심-성인중심, 수용-거부, 민주-독재

이 숙(1988) 온정, 거부, 권위적, 통제

박선영(1987)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적극적

참여, 합리적 지도, 성취

박선영 & 이숙(1990)
합리적지도, 애정, 권위주의,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없는 규제

박은미(1993) 거부적, 지배적, 보호적, 복종적, 모순불일치

한종혜(1996)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

김정남(1997) 거부, 지배, 보호, 복종, 모순·불일치

유우영,이숙,최진아

(1998)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허묘연,오강섭,이시형 

(1998)
거부, 감정적지지, 높은 기대, 불안, 통제, 과잉의견 염려

윤효권(2000) 권위통제․적대거부․민주동등

허묘연(2000)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김혜영(2000)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

최경자(2002)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은주영(2002) 자율, 애정, 성취, 관심

김선희(2004) 온정․애정, 공격․적대, 무시․무관심, 거부 

김미영(2008) 애정-거부 차원(애정도), 자율-통제 차원(자율도)

박현숙(2010) 온유형, 독재형, 허용형, 방임형

김이재(2010) 애정적, 적대적, 자율적, 통제적

김기정(2013)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박시은(2018) 애정 및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

<표 Ⅱ-3>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요약

⁕ 출처 : 송수경(2012: 2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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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를 유형화하는 기준

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부모의 애정과 수용 정도이다. 또한 양육태도 유형

을 부모의 통제와 지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자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통제와 지배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권위적인 태도가 결

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와 과보호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부모양육태

도를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여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구조화하여, 자녀의 다양한 인지와 정

서 및 행동 특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녀의 다양한 특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점

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에 따라 자녀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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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능력

가. 자기조절능력의 개념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자기조절

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전이었던 1950년대에는 충동 통제(impulse control)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이후 Zimmerman(1989) 등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

가 시작되면서 자기통제, 자기관리, 자기조절전력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

리게 되었다. 그 중 자기통제(self-control; Kendall & Wilcos, 1979)라는 용어

와 가장 많이 혼용되어 쓰이는데, 자기통제는 자신의 정서나 정서관련 행동

에 대한 통제로써 충동통제, 만족지연, 순응성, 정서조절, 주의조절, 유혹저항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반면,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복잡한 인지적 조

작능력이 강조되는 기능으로써 자기평가, 자기관리, 상위인지라는 구성요소를 

가진다(최해주, 2007; 신혜린, 2017). 다시 말해 자기조절이란 타인의 명령이

나 지시 혹은 내면화된 사회규범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를 억압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는 달리,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정서, 행동 및 사고 등을 조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최해

주, 문수백, 2012).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관점은 크게 사회인지적 관점, 인지행동적 관점, 생물

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자기조

절을 개인 내ㆍ외적 현상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다루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에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자기조절

을 정의하였다(Zimmerman, 1986, 1989). 반면, 인지행동적 관점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기조절은 개인 내적 과정으로 다루어지며 통제와 점검이 자기조

절의 핵심과정이라고 주장한다(Corno & Mandinach, 1983; Corno, 1986; 

Kazen, Baumann, Kuhl, 2005; 이명진, 2011; 박시은, 2018). Vygotsky는 아동

의 사고발달 과정에서 언어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면서 아동의 언어 중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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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말(private speech, 사적언어)에 주목하였다, 아동의 혼잣말은 성인과는 달

리 밖으로 소리 내어 표현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밖으로 소리 내어 하

던 혼잣말은 차차 내면화되어 마침내는 내부언어(inner speech)가 된다. 

Vygotsky는 바로 이 혼잣말을 인지발달에서 자기조절로 향해 가는 중간 단계

라고 보았다. 그래서 유년기 초기, 아동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통제되지만, 아동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

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자

기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혼잣말은 자기가 문제를 올바

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신혜린, 2017; 재인용).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을 행동적 자기

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함으로

써 상황에 적합한 외적 행동을 취하는 능력으로 순응성, 만족지연능력, 욕구

충족지연능력, 유혹저항행동, 인내력, 감시자가 없이도 사회적 규준과 조화를 

이루려는 행동 등을 말하며,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적

절히 통제하며 혼란스런 정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Derryberry & Rothbart(1988)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미영, 2009). 이경임(1996), 이현민, 조복희(1998)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멈추거나, 지연하거나, 억제하는 등,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외부자극 

없이도 현재의 상황을 인내하고 조절하여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기조절능력을 정의하였다. 김문신(2003)은 아동이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을 억제하여 충동적이거

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자기조절능력이라 하였다.

이처럼 자기조절과 관련된 개념은 여러 발달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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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자기조절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해보면 <표 Ⅱ

-4>와 같다(허정경, 2003; 김미성, 2013; 신혜린, 2017). 

이 론 자기조절 관점

정신

분석

자기조절은 요구(need)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투쟁으로, 자아는 내부

의 힘인 본능과 초자아에 의해 환경에 대처하고 상호작용하여 자존감

과 효능감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자기조절이 발달하게 된다.

행동

주의

자기조절이란 자기통제를 배우는 것으로, 학습의 기본 동기는 외부자

극에 대한 강화이며, 자기점검, 자기교수, 자기강화를 강조하여 즉각적

인 보상을 지연시키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방식이다.

현상

학적

자아개념은 자신감과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하며, 자기조절은 자기지

각을 중시하고, 자기인식, 자기점검, 자기평가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고 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방향을 짓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각과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학습

조절은 어떠한 능력을 구성한다거나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내부적 표

현으로 강화나 벌에 의해 발달하는데, 다른 것에 대한 관찰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자기조절을 통한 자기효율평가를 이끈다.

사회

인지

자기조절은 환경에 대한 통제를 지각하는 능력의 발달에 의해 형성되

며, 통제의 경험과 자신의 행위와 능력을 통제하는 속성에 의해 나타

남으로 개인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까지 확장시킨다.

피아제

자기조절력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과정에 대한 개념을 추상화하고, 

통합된 형태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인지구조 속으로 개

념을 통합하는 능력인 반성적 추상화(reflected abstraction)의 개념으로 

본다. 특히, 인지발달의 4요소 성숙, 환경, 사회적 경험, 자기조절력을 

모든 유기체의 특성으로서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비고

츠키

자기조절적 사고란 개인의 정신내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다. 따라서 고등정신 기능으로서의 

자기조절능력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매개하는 사회적 상호작

용인 교육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정보

처리

문제해결과 통제에 대한 본능적 흥미가 자기조절 발달의 근원이 되며, 

독립적인 사고와 행위를 지지하는 규칙, 계획, 전략을 포함하는 행정적

(executive)인 기능의 발달로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사고와 행위로 자

기조절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표 Ⅱ-4> 자기조절에 대한 이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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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개념과 특정 방법은 시대

에 따라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기

조절능력이 아동의 연령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

한다(Granlinski & Kopp, 1993; 신혜린, 2017). 또한 행동적 요인, 결과에 따른 

피드백과정, 기질의 발현에서 필요한 부모와의 경험, 외부자극, 사회화 과정

은 모두 아동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의 중요성을 보고하며 그중

에서도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이명진(2011)의 연구에

서 사용된 목표 지향적 행동, 혹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효과

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측면에서 학습자 

스스로 동기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동기적 능력, 부정적 정서에 의한 효율적

인 인지활동의 방해를 막기 위한 정서적 능력, 이러한 조절활동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지의 통제와 같은 행동적 능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나.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정교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연구 관점에 따라 정의와 구성요인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최단비, 김경성, 

2015; 박시은, 2018 재인용). 자기조절 연구의 선구자인 Kendall & Wilcos(1979)

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기조절이 고등정신능력의 발생과 관련된다

는 Vygotsky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인지적요인은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계획하는 능력과 평가 능력 등이 포함되고, 행동적 요인에는 자

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이 포함된다(문성진, 2008; 박시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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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1989)은 자기조절의 하위 구성 요인으로 지식이나 메타인지과정,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 요소, 사회적 지원이나 학습 환경 구조화와 같은 환경

적 요소, 자기관찰이나 자기 판단과 같은 행동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Weinstein & Mayer(1986)는 인지적요소를 강조하며 암송, 정교화 및 조직

화와 같은 인지전략이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고, 

Ames & Archer(1988), Pintrich & De Groot(1990)은 인지전략과 동기적 요소

가 상호작용하여 어려운 문제 학습상황이나 과제수행에서 내적 동기가 높을 

때 자기조절학습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허정경, 2003). Miller(2000)는 자기

조절 구성요인을 학업, 사회관계 목표, 성취, 사회행동, 동기로 제시하였고, 

양명희(2000)와 허정경(2003)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등을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구성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양옥승 외(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조

절력의 구성요인을 인지조절과 정서조절로 구분하면서 인지조절은 상위인지 

차원에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조절하는 것이며, 정서조절은 정서행동주의의 

외적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억제, 순응행동을 조절하는 측면이라고 하였

다. 따라서 자기조절을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조절능력과 개인변인

자기조절과 관련된 연구로 조민자(2001)는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아

존중감은 높아지고, 우울감은 낮아진다고 보았고, 허정경(2014)은 초등학생들

의 자기조절능력은 동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우세하며, 동기적 요인에 의한 

자기조절능력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

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기질적 요인 중 일반적인 활동

수준이나 융통-경직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기조절과 관련된 개인변인 중 성별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Zimmerman과 Martinez-pons(1990)의 자기조절전략 연구에서 여성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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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청소년보다 목표설정과 기록유지, 자기관찰, 환경구조화 전략, 자기점검 

등의 자기조절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희, 최경순

(2001)의 연구에서도 충동통제, 행동통제, 인지통제와 같은 자아통제의 세 가

지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장윤희, 문혁준

(2010)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또래관계가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과제의 특성 때문인지, 상황

적 특성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최해주, 2007; 신혜린, 2017).

허정경(2014)은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성

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밝혔고, 유혹저항과 만족지연 행동에서는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허수경, 이경님, 1995; 강기숙, 이경님, 2001), 과

제 인내 능력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참을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과제

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는 타고난 기질을 들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호선, 

2002; 이정란, 2003). 즉 아동의 기질이 활동성이 낮고 순할수록 자기조절능

력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까다롭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애

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에 반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하는데, 이와 같이 기질은 어

머니의 통제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최영희, 1995). 최근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적 

요인이 기질의 하위요인(일반적 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과 비교적 높은 정적-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허정경, 2014). 세 번째로 자아개념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스스로의 보상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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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기보

상이 되어 주변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를 연구한 Lower-stein(1983)은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자기통제가 제대로 학

습되면 자기확신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되는 반면, 자기통제를 제대로 학습

하지 못한 아동은 자아존중감도 낮으며 사회적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경님(2001a)은 학령 전기 아동의 자기조절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밝

히는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조절이 자아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

혔다. 이는 친구와 잘 어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스스로 생

각하는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를 잘한다는 뜻으로 예상된다. 이

처럼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자기조절능력과 환경변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변인으로 가정, 즉 

부모 변인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과 통제 정도, 부모와의 안

정적인 애착 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능

력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양

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적인 결

과를 보이고 있다(양옥승, 이정란, 2002; 김혜순, 강기숙, 2005; 신혜린, 2017).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와 내외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밝힌 이경님(2001b)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온정적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그리고 아동이 그것을 거부적으로 지

각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이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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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최해주, 문수백

(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 자기조절능력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자기조절능력은 대부분 10대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이

고 바람직한 속성이다(Shaffer, 1999). 자기조절능력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

하게 되면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동은 원만한 대인관

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장애요소로 크게 작용하

게 되어, 국가나 사회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허정경, 2007).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양육자 및 그 외의 사회적 영

향에 의해 전반적으로 발달되며,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억제와 자기조절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Kochanska, Murray, Jacques, Koenig, & Vandegeest, 1996; 

Maccoby, 1980; Power & Chapieski, 1986; Silverman & Regesa, 1992; 김단

비, 2018). 자기조절능력은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2세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6세에는 점점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Kopp, 1982). 

2세 정도에는 부모나 양육자의 지시나, 금지, 순종에 의한 타율적인 통제 행

동이 나타나며, 3~4세가 되면 아동의 타율적이었던 통제는 내재적, 자율적 통

제로 전이되어 발달한다. 이러한 전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에 정신적 심

상(mental image)을 조작하는 인지적 능력이 성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이

현민, 조복희, 1998; 신혜린, 2017). 

이와 함께 자기조절은 서서히 발달하게 되어 9~12세쯤 되면 좀 더 복잡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급격히 성장하는 

변화의 시기인 만큼 부모 혹은 양육자의 보호와 감독을 상당히 필요로 하며, 

이 시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Hoffman, 1989). 자기조절능력은 전략 생성과 의식적 통찰능력의 발

달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아동중기까지 서서히 발달하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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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게 된다(이경임, 1996; 신혜린, 2017). 송명자

(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자기조절전

략의 수가 많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정경(2003)은 자기조절능력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

나는 것은 아니며,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적절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Kopp, 

1982). 이처럼 발달 초기에 형성된 자기조절의 기본적인 패턴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행동적, 정

서적 반응의 기틀이 된다(신혜린, 2017).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조절을 잘 한다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허정경, 2003; 임은경, 유연옥, 201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적으로 

우수한 것은 아니며, 자기조절의 하위 요소에 따라 인지적, 행동적 요소가 높

은 반면에 손승아 외 (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정서적 요소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chunk(1989)는 자기조절능력은 지식이나 정

서 상태 등과 같은 개인내부에서 일어나는 초인지적 과정의 내적 자기조절과

정과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행동적 자기조절과정의 영향

을 받는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현민, 조복희(1998)는 자기조절능력의 발현에

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부모로부터 부분적으로 학습되거나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인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성장하며 정서

적인 자기조절능력과 사회규범을 학습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게 되며 아동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인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자기조절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 애착을 통하

여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발달시키게 되며(Bandura, 1977),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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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영주(2007)도 부모 애착이 자기조절능력에 발달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기조절

력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

가. 정서지능의 개념

사회적 상황에서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

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정서지능의 개념은 Mayer와 Salovey가 1990

년에 미국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고(백청강, 2015), 

Goleman(2006)이 자신의 저서『Emotional Intelligence』에서 학교와 사회에서

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지능을 설명하면서 알려지게 되었

다.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이후 정서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feelings)를 보완하여 새롭게 수정된 정의를 발표한

다.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정서지능이 성향, 성격, 재능 등의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정서 처리과정을 포함하는 능력이며, 사회지능이나 일반지능

과는 달리 정서 표상과 관련된 정보의 부호화(coding) 및 해독(decoding) 능력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서지능 정의와 구별된다(문용린, 곽윤

정, 2005). 한편 Goleman(1995)의 정의는 정서지능의 개념에 성격이나 동기와 

같은 혼합된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혼합모형(corporate version)으로 정의

되며, 주로 기업 분야에서 인기 있는 모형이다. 정서지능에 IQ를 제외한 성실

함(conscientiousness), 자신감(self-confidence), 낙천성(optimism), 의사소통, 리

더십, 주도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역량들을 포함함으로써 인성특성(trait)

을 강조하였다. Goleman의 정의를 요약하면 정서지능은 가정, 학교 및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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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학습이 가능하고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에 정서지능과 관련된 자기의식(self-awareness), 감정이입(empathy), 사교성

(sociability)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서지능이 IQ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여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자기의 정서를 타인에게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정서적 반응

을 더 잘 인식하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공감적 반응을 표출할 수도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의 조절에도 능숙하다. 정서조절은 보다 

더 적응적인 기분(mood)상태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Mayer, Salovey, 1990). 다시 말해 정서지능이 높

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신과 타인을 동기화 시킬 수도 있다. 정서지

능은 문제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서와 기분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직

하는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Mayer와 Salovey는 1997년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재정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은 정서의 의미

와 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추론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며, 정서적 느낌을 지각하여 동화하고, 이 정서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며, 이

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의는 지능, 정보처

리, 학습의 잠재력, 이해, 발달, 성장 등을 중시하는 능력모형(academic 

model)으로 간주된다. Bar-On(1997)은 정서지능을 ‘일상생활에서 오는 요구

들을 대처하기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개인적, 사회 정서적 능력의 다중요인

의 결합’이라고 밝혔으며 자기배려, 자기의식, 스트레스 인내, 충동통제, 융

통성, 문제해결, 단정성, 감정이입, 대인관계, 현실에 대한 검증으로 개인적 ․ 

사회 정서적 능력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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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명숙(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와 지능이 합쳐진 개념

으로 자신의 내부에 감정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

식하는 능력,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어

떤 일을 할 때 적절히 분발시키는 능력, 타인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적절한 정서표현력을 말한다. 

  

나.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본 절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며 활용하는 능력

인 정서지능을 잘 이해하기 위해 정서지능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정서지능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이라는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Mayer & Salovey, 1997). 자신의 정서를 정

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 반응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을 제시하였고, 정서지능의 4영역을 정

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성적 조절

로 구분하였다. 문용린(1999)은 Mayer와 Salovey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4개 영

역에 ‘감정이입’영역을 추가하였다.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

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영역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인식 및 표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Mayer와 Cobb(2000)도 이와 유사하게 정

서지능의 주요 영역을 정서의 인식과 표현(emotional identification, 

perception and expression), 사고의 정서적 촉진(emotional facilitation of 

thought), 정서의 이해(emotional understanding), 정서의 관리(emotional 

management)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정서지능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성

되며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첫 번째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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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인식 및 표현(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영역으로 정

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능력이다. 유아기에 자

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에서 출발하여 타인이나 무생물의 정서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그에 따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 행동 등을 통하여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읽고 주위 상황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나 정서 상태에 

맞는 반응을 하며 사람들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사회

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효정, 2014). 두 번째 영역은 사고에 대한 정서

의 사고촉진(emotional facilitation of thought)영역으로, 정서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한 변화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사고

를 형성하고 촉진하게 만드는 정서 능력과 관련된다.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

은 지능을 활성화 하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며, 지적인 처리 과정을 

돕는 정서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다양한 

정서를 가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정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목표 도

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영역이 뛰어난 사람은 정서의 동기적 특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정서를 유도한 뒤 과제를 해결하고 인지작용을 촉진시

킨다(김선옥, 2011). 세 번째 영역은 정서지식의 활용(understanding and 

analyzing motion)영역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정서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인식하고 각각

의 정서가 인간관계에서 의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정서를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게 된다. 네 번째 영역은 정서의 반성적 조절(reflective regulation of 

emotion)영역으로, 정서지능의 가장 상위 수준의 능력이다. 정서의 반성적 조

절은 인간의 정서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정서를 반성하고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정서가 전달하는 정보를 과장하지 않고 

유쾌한 정서는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완화시키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

를 조절하는 능력이다(이치훈, 2012). 다섯 번째 영역은 감정이입(Empathy)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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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영역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정이입은 공감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며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실제로 같이 느껴보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으

로 성숙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입 능력이 뛰

어나다는 것이다(김효정, 2014).

본 절에서 살펴본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을 파악하여 각 단계별 능력을 효과

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본다면 교육적으

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서지능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정서지능 구인은 지능과 관련된 인간의 속성을 지수(Quotient)로 수량화하

지 않고 일상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영역의 심리적인 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과 함께 정

서의 지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

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적 물적 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지능과 감정이 

상호 정보를 제공하며 인지적인 역할 이상의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김보영, 2015). 

국내 선행연구자들에 따른 정서지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김선주(2002), 

권소영(2003), 권연희, 박경자(2003), 성연경(2013), 김태은(2014)은 사회성 발

달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기능을 살펴본 연구에서 정서

지능이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발달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

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부정적 감정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나 

주위에서도 주도적이며 탁월한 유능성을 발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승희(2000), 김선주(2002), 권소

영(2003), 염미애, 문혁준(2007), 민지현(2011)등은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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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비교적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의 

정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지니며 친사회적 성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면적 문

제와 퇴행, 과잉행동, 공격성, 주의 산만 등 외적인 문제를 지니게 된다(하승

회, 2000, 김연 외, 2004). 이것은 문제행동의 표출로 이어지게 되고, 또래관

계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김지은, 2003; 염미애, 문혁준, 2007). 이

윤옥(2004), 민지현(201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에서 자기인식의 발달은 내·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 유의미한 연관성을 밝히면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에 대

한 정확한 인식은 정서반응에 긍정적인 면을 활성화시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즉 대인관계역량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며 안정적

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지능의 기능이 자기조절, 정서인지 등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도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서지능

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 및 표현의 연구에서 한정원(1997), 정은임(2004), 이

경란(2006)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표현과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식 능력이 높으면 주관적 

안녕감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

계를 살펴본 박현진·양혜원(2013), 김희정(2019)은 정서인식 및 표현을 포함

하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

능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권지현, 2017)는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형제관계가 있

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윤순

(200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 정서조

절 및 자기표현 능력에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문정윤

(2005)은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지식활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



- 38 -

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리한(2012), 한선희(201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전체와 하위요인인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인식에서 여

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인식능력도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박영애 외(2000), 류순

화(2001)도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아가 남아보

다 대체로 정서지능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형제관계에 따른 정

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길화(2001), 

이은숙(2005)은 형제자매 수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2명 이상의 형제자매

를 가진 아동이 외동인 아동보다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우은

숙(2004)도 형제의 구성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

다. 

지금까지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에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다양한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들 중에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

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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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관계역량

가.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역량은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개인

의 특성으로 지식, 기술, 행동양식, 가치관, 성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자

신의 능력과 성향이나 태도 등을 조직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와 연계하여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표현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능력이다(권일남, 김

태균, 2009). 전명순(2012)은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충족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역량이라 하였

다. ‘대인관계’란 집단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유

사하지만 조금씩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Heider(1964)는 개인이 타인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타인이 어떻

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

부라고 대인관계를 정의하였다(김은미, 2018; 재인용).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대인관계에서의 행

동을 타인과의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

고 정의하였다. 

관련된 정의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인관계역량’은 또래관계에서 서

로의 관계가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개

인의 적응력이다. 이는 대화와 만남 등 빈번한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으로 만

들어진 심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연계를 원만하게 해 나가면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권일남, 김태균(2009)은 

대인관계역량을 타인의 마음상태를 추론할 수 있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

해함으로 그에 적절한 대처양식을 개발할 수 있고, 조직과 집단 내에 협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대인관계역량은 대인기술이라고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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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람을 사귀는 행동적 기술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사교 역량을 의미한다. 김태준, 윤혜경(2008)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

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즉,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역량

을 뜻한다고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김민영, 2019; 재인용)은 대인 

관계 역량을 타인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 관리, 관계 형

성, 리더십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 구성 요소로 마련하였다. 성은모 외(2015)

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역량에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는데 초

기 청소년 시기에는 생활관리 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의 대인관계역량은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협동을 통해 집단의 성과에 기여

하는 역량으로 다시 개념화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역량이 개인 수준에서의 사

회적인 능력 뿐 아니라 소속 집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집단성

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

량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류신영(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대

인관계 양상을 사회생활의 출발점에 있는 초보적인 단계로 보고, 초등학생의 

사회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역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함양해야할 대인관계역량은 긍정적이고 개

방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친근하게 소통하며, 만족

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과 관련된 행동으로 사회적 행동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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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요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

을 누리고,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요소들 중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을 포함한 대인

관계역량이다. 이는 청소년의 현재의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성인으로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소에는 긍정적 교우관계를 통한 관계형성, 대인의사

소통, 대인이해가 있다. 관계형성은 서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대인의사소통은 언어의 친밀도와 

의견의 공유를 유지하게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대인이해는 사회적 상호작용

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듯이 내가 상대방을 이해

하는 기준이 서로 합치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관계형성의 세부구성요소

로는 개방적 태도, 상황대처준비, 목표성취의 수행방법이 있으며, 대인의사소

통의 구성요소는 개방성, 표현기법, 의사소통기술을, 대인이해의 구성요소는 

타인수용, 팀웍·협조·관계형성, 적응행동으로 세분화 하였다(권일남, 김태균 

2009; 전명순, 2012). <표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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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하위요소 세부구성요소

대인관계역량

대인인지

타인수용

팀웤·협조·관계형성

적응행동

대인정서

개방적 태도

상황대처 준비

공동생활의 인간관계

대인기술

개방성

표현기법

의사소통기술

<표 Ⅱ-5>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소와 세부구성요소

위의 세부구성요소에서 대인기술과 대인정서에 공통적으로 개방이 구성요

소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도 개방적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 자신을 노출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관계역량 개발은 초등학생이 자신이 속한 집

단에서 본인의 발전과 집단의 발전 모두를 위하여 집단의 구성원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인 관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 이타성과 대인관

계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범위를 또래인 친구, 부모, 선생님까지 확대하여 대인관계탄력성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대

인관계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정의할 때 학습자의 발달과 성숙 정도에 

따른 대인관계 양상이 고려되었다는 점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이 함양할 수 있는 대인관계역량 역시 학생들

의 대인관계 양상을 고려하여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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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 또는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소로 논의된 

개념들이 역량의 구성 요소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역량이란 

대인관계 능력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보다 능동적인 성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 대인관계역량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대인관계역량에 대하여 최근에는 환경이 비슷한 개인들이 각자 다른 방식

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위기나 스트레스

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개인의 역량이나 환경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즉, 사회 부적응 문제, 정서 및 행동문제, 장애에 대한 예방적, 치

료적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가 철학

자나 발달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Wolin & Wolin, 1993; Walsh, 

1998; Wilkes, 2002; Olsson et al., 2003; 류신영, 2017). 탄력성은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및 역경을 긍정적으로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한다(류신영, 

2017). Masten(2007)은 탄력성이 적응이나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도 불

구하고 삶의 성장을 나타나는 긍정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Yates, 

Egeland과 Sroufe(2003)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

한 반응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측면을 설명하고자 사용된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Garmezy(1993)는 탄력성을 단순히 스트레스에 잘 견뎌내는 것

이라기보다는‘부정적 사건들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다. 즉, 역경이나 스트레스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고통에 대한 상처와 심리적 어려움을 잘 성장시켜 낼 수 있는 적응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탄력성은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고, 심각한 위험상황이나 스트레스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적응하

고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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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측면을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가족 구성원 외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관계, 책, 매스컴의 영

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

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고 다양한 사회적 적응의 요구

를 받게 된다. 더구나 급속한 사회변화로 아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

여 아동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높은 수준의 성취를 강요받고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1).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

로 Pafenoff와 Jose는 가족관계, 또래관계, 책임감, 심리적 안정감, 건강, 학

교, 자아통제, 자아감 등을 들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적하였고, 

Chandler(1985)는 부모 사망, 이혼 등 중요 생활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이 일

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속상한 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친구관계

에서 생기는 일과 부모나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일 등 어느 아동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포함시켰다(이정원, 2008). 특정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리 자아로서 인식하고 지나친 관심

을 쏟고 권위적으로 대함으로써 아동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되는데 하루의 많

은 부분을 학교에서 지내게 되면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김수경, 2008). 류신영(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부

모영역, 가정환경 영역, 친구 영역, 학업 영역, 교사 학교영역, 주변 환경 영

역의 6가지 스트레스 영역 중 아동들은 부모․친구․교사 학교 영역 스트레스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스트

레스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꼭 필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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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선행  

  연구 고찰

가. 부모의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부터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통제된다. 이것을 아동이 학습하게 되고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조절의 가치를 강조하는 규범을 채택하고 자기조절 기술을 

습득하면서 자기통제가 가능해 진다(Kopp, 1982; Bandura, 1986). 아동은 출생 

이후 부모를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서 성격, 사회적응 방법, 윤

리의식 등 정의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는 심리적

인 장의 핵심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 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한상숙, 김경미, 200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관심사가 확대

되고 독립심이 길러져서 여러 가지 발달을 수행하고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

정을 통해 아동은 구체적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성취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목표지향성과 관련

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행동은 목표

를 세우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

수가 자기조절능력이다(안우리, 2013).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아동의 사

회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

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Flavell, 1979; Kopp, 1982).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

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및 자기관리의 능력(Flavell, 1979)들도 자기조절능력에 포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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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인지적으로 발달해 감에 따라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효율적 전략을 

고안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기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허정경,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

용적, 온정적이면서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Silverman & Ragusa, 1992; 

Kochanska & Aksan, 1995, 안미경, 1997), 민감한 양육태도는 충동통제, 자기

통제, 자기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반면 신체적 개입, 복종, 강요, 거부적, 권위

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유혹저항 및 과제인내 등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rockenberg & Littman, 1990; 이경님, 2001b). 

또한 독단적, 허용적 양육태도보다 민주적이며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 양육태

도가 아동의 독립심이나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상관이 있다(홍애경, 2001)고 하였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

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으로 지각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숙미, 2007)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

구(안미경, 1997; 손경화, 2001; 박호선, 2002)에서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제

시한 것으로서 학령기 아동의 정서 및 지적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허정경, 2003).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

해 볼 때,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나. 부모의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적 차원에서 정서지능 관련성을 밝히려는 최근의 연구는 정서지능 각

각의 하위요소들이 유전적인 영향보다 환경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많

이 받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문정윤, 2005).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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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 뿐 만 아니라 행동양식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인격형성에 있어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의 환경 및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자녀의 

성격과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

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정옥분 외, 2007). 특히 초

기 아동기에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녀의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반응을 초기 

아동기 이전에 속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어 자녀의 일

생을 좌우할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김창대,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은 높았고(오영미, 1997; 추미란, 

1999; 박영애 외, 2000; 정황순, 2001; 류지연, 2007), 성취 압력적이며 거부적

으로 지각한 아동은 낮은 정서지능을 보였다(하영자, 2001; 김정원, 2002). 그

러므로 부모가 전인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바람직한 가정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때 아동의 정서는 안정적으로 발달될 것

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소미강(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욱 애정적이고 감독적인 양육을 하며, 주인

자(2006)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양육을 더욱 통제적으로 지각한다는 연

구결과와 여아에게 남아보다 더 엄격하고 통제적이며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

고, 여아에게 수용적이라는 결과도 나타났다(이수연, 1985; 이숙, 1988; 권연

희, 박경자, 2003). 이를 통해 부모의 성이나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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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Eisenberg와 Fales(1993)에 의하면 자기조절이 정서적 강도와 주의이동, 접

근, 억제기제와 같은 내적조절과정과 같은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어나며, 매우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기질이 부족한 사람은 활동적이고 쉽게 

각성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분노와 공격적 분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정서와 자기조절 능력간 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더 나은 

결과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결과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만족지연

능력은 이성으로 충동을 극복해내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정서지능에 결

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자기조절과정을 통한 정서의 경험과 표현

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서지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와 관

련된 자기조절능력은 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사고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구

가 있다.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가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도록 만들며, 서로 다른 종류의 일과 다른 형태의 추론은 다른 종

류의 기분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는 문제해결 접근

을 차별 접근으로 촉진한다(Mayer & Salovey, 1996).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즐거울 때 창조적으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자신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적응시키면서 정서적인 기분 변화를 

통하여 힘든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alfai & 

Salovey, 1993). 최기란, 최인수(2003)의 연구에서는 지능의 요소검사 중 하나

로서 이해검사는 타인의 욕구, 동기, 의도를 이해하고, 타인과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다중지능의 대인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대인지능은 정서인식 및 표현 감성을 나타내는 감성지능과도 유의미

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인지능은 정서 인식 및 표현 감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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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감성지능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

조절력 간에는 상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의 정서인식이 명확할수록 

긍정적인 자기조절방식을 적용하며 능동적 문제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서은혜

(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김영란(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서

지능의 하위변인인 자기정서인식, 장기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인지조절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승호(1995)는 초인지, 초동기, 의지통제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목표지향, 자기효능감은 초동기, 초인지, 의지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기조절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

미희(2009)는 정서지능의 향상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므로 심리학적 통제능력과 연결되어 내적 동기화를 높이는 동시에 자

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볼 때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들이 아동의 동기, 인지,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심리적·사회적 

환경은 가정이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은 가정의 영향에 기초한다(류경희, 

2003).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가정환경 요인으로 알

려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

고, 성격 및 자아개념, 태도, 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다(류경희, 2003).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에 따라 또래집단 및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역량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Bowlby등의 애착이론가들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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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

다고 하였다(Egeland & Sroufe, 1993). 김희수(2004), 김나연(2010)의 연구에서

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성장한 자녀일수록 또래

관계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이은자, 2005; 이양숙, 2008)등을 살펴보면 자녀의 

대인관계 형성과 부모 양육태도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모

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역량이 향상되는 경

향이 있었다(노옥경, 2003; 최진희, 2010). Sullivan(2013)은 아동기에 또래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기 이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초기 어린 시절에 경험한 관계의 결핍까지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

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Erikson(1993)은 초등학교 학동기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아동들의 자기존

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증진에 관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관계에서 사회관계인 

또래집단을 경험하고, 경쟁과 갈등을 동시에 겪으면서 아동들의 대인관계는 

전 생애의 걸친 대인관계역량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과잉 보

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에 대해 불공평함을 느

끼는 동시에 상대를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West & 

Keller, 1991). 이러한 아동들은 통제지배,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 과잉 관여 

부분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경험하며, 성인기까지 이어져 대인관계에 어려

움을 겪게 한다(신주연, 2003; 문정덕, 2006). 독재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자

녀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되기 쉬우며 대인관계에서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

지만 성숙한 통제력을 보이며 따뜻하고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돕는다(Baunrind, 1966). 

  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인관계역량과는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강금주(20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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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모양육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

계역량은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되어진다고 했다. 이영애(2014)도 남녀 

초등학생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온정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남녀 초

등학생들이 더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안승순(2014)은 한 

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 양육태도를 긍정적으

로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나 열등감의 수준이 낮고, 부정적으로 지

각할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수준과 열등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준화(2004)는 

사립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성향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교육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과잉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서 위축된 모

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송경섭, 1996),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 성향이 나타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등(최헤련, 

2004)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킨다(정미라, 원유미, 2001)고 하였다. 이

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해서 

지배적, 거부적, 과잉 보호적, 적대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의 성격이나 또래관계 및 사회성 등에 결함이 나

타나는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이며 일관성이 있을 때 자녀

들은 사회적 적응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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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 정서지능이 대

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소재 4개 초등학교 5~6학년 28학급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시점이 3월 초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 53 -

에 시작되는 4학년은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갓 4학년은 아직 3학년 수준의 

인지, 정서, 행동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5학년 6학년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담임과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및 누락 문항이 있는 24부를 제외

하고 67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325명(48.1%), 여자가 351명(51.9%)이었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331명(49.0%), 

6학년은 345명(51.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Ⅲ-1>과 같

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25 48.1

여자 351 51.9

학년
5학년 331 49.0

6학년 345 51.0

출생순위

외동 110 16.3

첫째 248 36.7

둘째 258 38.2

셋째 52 7.7

넷째 이상 8 1.2

총계 676 100.0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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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

(2000)이 개발하고 조유진(2011)이 수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허묘연(2000)의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

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 8개의 하위변인으로 총 43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유진(2011)의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9개 문항을 제외하고 재구성된 3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하위요

인을 허묘연(2004)의 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합리적 설명, 애

정)와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

당 하위변인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

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를 역채점으로 처리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

모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607~.862이

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916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하

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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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합리적 설명 3 3, 16, 22 .680

애정 6 6, 12, 17, 25, 28, 34 .86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비일관성 2 (15), (21) .607

과잉기대 4 (5), (11), (24), (31) .683

과잉간섭 4 (4), (10), (23), (33) .714

학대 6
(7), (13), (18), (26), 

(29), (32)
.822

방임 5
(8), (14), (19), (27), 

(30)
.672

전체 30 .916

괄호는 역채점 문항임

<표 Ⅲ-2> 부모양육태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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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조절 척도

자기조절능력을 검사하는 도구로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개발

과 관련변인 연구를 통해 허정경(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조절 11문항, 동기적 조절 8문항, 행동적 조절 8문

항의 세 개 하위영역의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그렇지 않다(1

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정경(2003)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조절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909, 동기

적 조절은 .863, 행동적 조절은 .851의 신뢰도를 나타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709~.820이

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883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 척도

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인지적 조절 9 1, 2, 3, 4, 6, 7, 9, 10, 11 .820

동기적 조절 8 (12), 13 ,14, 15, 16, 17, 18, 19 .751

행동적 조절 7 (20), (21), (22), (23), 25, 26, 27 .709

전체 24 .883

괄호는 역채점 문항임

<표 Ⅲ-3>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다. 정서지능 척도

연구대상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May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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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용으

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정서조절 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고, 문항 수는 정서인식 및 표현 8문항, 감정이입 8문항, 사고촉진 8문

항, 정서활용 8문항, 정서조절 8문항으로 총 40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반응양

식은 Likert5점 척도로 아주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소미(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84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정서

인식 및 표현 .74, 감정이입 .71, 정서사고촉진 .74, 정서지식활용 .65, 정서조

절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지능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675~.800이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898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영

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정서인식 및 표현 7 1, 6, 11, 16, 21, 26, (31) .800

감정이입 8 2, 7, 12, 17, 22, 27, (32), (37) .786

정서사고촉진 8 3, 8, 13, 18, 23, 28, 33, 38 .747

정서지식활용 5 19, 24, 29, 34, 39 .716

정서조절 8
5, (10), (15), (20), (25), 30, (35), 

(40)
.675

전체 36 .898

괄호는 역채점 문항임

＜표 Ⅲ-4＞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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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인관계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 먼저 초등학생용 대인관계역량 척도를 위해 류신영(2017)이 개

발하여 사용한 대인관계 탄력성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가 .973의 

검사도구로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요소와 개념적 정의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역량 3개의 하위요인 대인인지 역량(12문항), 대인정서 역량(12문항), 

대인기술 역량(12문항)에 해당되는 총 36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결과, 대인관계역량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67~.885이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950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역량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ɑ

대인인지

부모 4 1, 2, 3, 4

.867친구 4 5, 6, 7, 8

선생님 4 9, 10, 11, 12

대인정서

부모 4 13, 14, 15, 16

.885친구 4 17, 18, 19, 20

선생님 4 21, 22, 23, 24

대인기술

부모 4 25, 26, 27, 28

.876친구 4 29, 30, 31, 32

선생님 4 33, 34, 35, 36

전체 36 .950

<표 Ⅲ-5> 대인관계역량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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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가. 예비 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정서

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척도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의 문

항 이해 정도, 응답 정도와 소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두 학급 4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본 연구의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25분 정도가 소요 되었고,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

호한 문항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쳤다. 

  예비조사 결과, 부모양육태도 측정도구에서는 감독(1번, 9번, 20번 문항), 

비일관성 중 2번 문항과 자기조절 척도에서는 인지적 영역에서 5번 문항과 8

번 문항, 행동적 영역에서 24번 문항을 제외 시켰다. 정서지능척도에서는 정

서인식 및 표현 영역에서 36번 문항과 정서지식활용 영역에서 4번, 9번, 14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외의 측정도구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음이 

검증되어 설정된 조사방향에 맞는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나. 본 조사

본 조사는 부산 소재 4개 초등학교 5~6학년 28학급 각 학교를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피험자들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의도를 설명한 후에 이루어졌

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교사들과 피험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 대신에 번호를 사용해 수집하였다. 정서지능 

검사와 자기조절척도는 담임교사들에게 검사의 유의점을 설명한 후에 의뢰하

였다. 두 검사는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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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각 검사가 이루어진 직후 본 연구자가 직

접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700부였으나, 관련 사항이나 설문에 대해 

무응답 또는 응답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 24부를 제외시킨 676부의 설문지 응

답을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로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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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조절,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

량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다변량 정규분

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의 값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의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에서 측정

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 구조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

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섯째, 구조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의성은 매개모형 평가 절차에 따

라(홍세희, 200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하여 카이제곱값()과 적합도 지

수의 차이를 확인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최종구조회귀모형으로 선정하고, 유

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95% 신뢰구간)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정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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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차이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Scheffe

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평균 3.39점)가 남자(평균 3.32점)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비일관

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모두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으로 

변환하였으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였다(이은영, 김경혜, 2005; 김

혜금, 2014; 장혜진 외, 2014; 김수진, 김순혜, 2015; 김민영, 2017).

자기조절능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동기적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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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N M SD t

부모양육

태도

합리적설명
남자 325 3.32 .607

.518
여자 351 3.29 .568

애정
남자 325 3.56 .489

.687
여자 351 3.53 .519

비일관성
남자 325 3.16 .749

-2.979**
여자 351 3.32 .703

과잉기대
남자 325 2.98 .587

-3.912***
여자 351 3.17 .655

과잉간섭
남자 325 3.04 .679

-2.566*
여자 351 3.17 .658

학대
남자 325 3.64 .480

-2.348*
여자 351 3.71 .372

방임
남자 325 3.54 .429

-.204
여자 351 3.55 .470

전체
남자 325 3.32 .406

-2.325*
여자 351 3.39 .424

자기조절

인지적능력
남자 325 3.44 .675

-.215
여자 351 3.45 .641

동기적능력
남자 325 3.72 .646

2.668**
여자 351 3.58 .654

행동적능력
남자 325 3.68 .652

-.175
여자 351 3.69 .629

전체 남자 325 3.60 .557 .844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평균 3.72점)가 여자(평균 3.5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평균 4.07점)가 남자(평균 3.87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는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 64 -

여자 351 3.56 .551

정서지능

정서인식 및 

표현

남자 325 3.84 .669
-.669

여자 351 3.87 .626

감정이입
남자 325 3.87 .655

-4.202***
여자 351 4.07 .598

정서사고촉진
남자 325 3.70 .641

.429
여자 351 3.68 .589

정서지식활용
남자 325 3.91 .707

.084
여자 351 3.91 .637

정서조절
남자 325 3.54 .634

1.337
여자 351 3.47 .635

전체
남자 325 3.70 .471

-1.611
여자 351 3.75 .436

대인관계

역량

대인인지
남자 325 3.27 .456

-1.523
여자 351 3.32 .418

대인정서
남자 325 3.29 .475

-1.742
여자 351 3.35 .434

대인기술
남자 325 3.19 .487

.186
여자 351 3.18 .492

전체
남자 325 3.25 .442

-.930
여자 351 3.28 .415

*p<.05, **p<.01, ***p<.001

나. 출생순위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전체 및 하위변인, 

자기조절능력 전체 및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변인 중 정서사고

촉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후검증 결과, 첫째가 외동과 둘째 이상보다 정서사고촉진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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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순위 N M SD F Scheffe

부모양육

태도

합리적설명

외동 110 3.27 .547

.277 -첫째 248 3.32 .606

둘째 이상 318 3.31 .586

애정

외동 110 3.58 .443

1.414 -첫째 248 3.50 .538

둘째 이상 318 3.56 .497

비일관성

외동 110 3.25 .676

1.770 -첫째 248 3.18 .785

둘째 이상 318 3.30 .700

과잉기대

외동 110 3.02 .617

1.017 -첫째 248 3.12 .629

둘째 이상 318 3.07 .635

과잉간섭

외동 110 3.14 .621

.228 -첫째 248 3.10 .716

둘째 이상 318 3.09 .653

학대

외동 110 3.65 .442

.693 -첫째 248 3.66 .479

둘째 이상 318 3.70 .381

방임

외동 110 3.50 .423

1.792 -첫째 248 3.59 .447

둘째 이상 318 3.53 .461

전체

외동 110 3.34 .386

.126 -첫째 248 3.35 .438

둘째 이상 318 3.37 .411

자기조절

인지적능력

외동 110 3.39 .685

1.929 -첫째 248 3.51 .702

둘째 이상 318 3.42 .608

동기적능력

외동 110 3.68 .628

2.039 -첫째 248 3.70 .679

둘째 이상 318 3.59 .639

행동적능력

외동 110 3.67 .661

2.253 -첫째 248 3.75 .626

둘째 이상 318 3.64 .640

전체

외동 110 3.56 .568

2.560 -첫째 248 3.64 .580

둘째 이상 318 3.54 .525

<표 Ⅳ-2> 출생순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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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

정서인식 

및 표현

외동 110 3.83 .619

.249 -첫째 248 3.88 .655

둘째 이상 318 3.85 .652

감정이입

외동 110 3.85 .674

2.957 -첫째 248 4.02 .603

둘째 이상 318 3.97 .639

정서사고

촉진

외동1) 110 3.60 .591

4.717** 2>1,3첫째2) 248 3.78 .627

둘째 이상3) 318 3.65 .605

정서지식

활용

외동 110 3.86 .674

1.849 -첫째 248 3.98 .667

둘째 이상 318 3.88 .671

정서조절

외동 110 3.49 .691

2.732 -첫째 248 3.57 .614

둘째 이상 318 3.45 .627

전체

외동 110 3.67 .467

2.589 -첫째 248 3.77 .453

둘째 이상 318 3.71 .448

대인관계

역량

대인인지

외동 110 3.28 .439

.153 -첫째 248 3.31 .434

둘째 이상 318 3.29 .441

대인정서

외동 110 3.30 .438

.443 -첫째 248 3.34 .462

둘째 이상 318 3.31 .456

대인기술

외동 110 3.14 .461

1.466 -첫째 248 3.23 .489

둘째 이상 318 3.17 .498

전체

외동 110 3.24 .410

.651 -첫째 248 3.29 .431

둘째 이상 318 3.26 .43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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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 정서지   

   능,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가.  관측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

어야 한다는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을 분석할 때, 관측변인들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에 위배된다면 

모수치가 왜곡되어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을 분석하기 전에 이를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하였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각 관측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

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다변량 정규분포

성을 검토할 때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3

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보고, 첨도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본다

(Kline, 2005).

본 연구에서 관측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관측변수들의 왜도(-2.211

∼.047)와 첨도(-.648∼6.119)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각 관측변수들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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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리적 설명 3.30 .587 -.743 .386

애정 3.55 .505 -1.124 .961

비일관성 3.24 .730 -.795 -.037

과잉기대 3.08 .630 -.617 .101

과잉간섭 3.10 .671 -.676 .072

학대 3.68 .429 -2.211 6.119

방임 3.55 .450 -1.002 .525

인지적 조절 3.45 .657 .047 -.092

동기적 조절 3.65 .653 .010 -.319

행동적 조절 3.68 .640 .040 -.501

정서인식 및 표현 3.86 .647 -.153 -.474

감정이입 3.97 .634 -.658 .894

정서사고촉진 3.69 .614 .037 .113

정서지식활용 3.91 .671 -.248 -.373

정서조절 3.50 .635 -.072 -.059

대인인지 3.30 .437 -.229 -.272

대인정서 3.32 .455 -.249 -.514

대인기술 3.19 .489 -.054 -.648

<표 Ⅳ-3> 관측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분석 결과(N=676)

나.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수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

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

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관측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p< 

.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변수인 합리적 설명, 애정, 비일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방임 간의 상관관계는 애정-방임(ｒ=.636, p< .01), 합

리적 설명-애정(ｒ=.624, p< .01)순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

조절능력의 측정변수인 인지적 능력, 동기적 능력, 행동적 능력 간에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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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동기적 능력(ｒ=.699, p< .01)이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측정변수인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

사고촉진, 정서지식활용, 정서조절 간에는 정서인식 및 표현-정서사고촉진(ｒ

=.675, p< .01)이 가장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역량

의 측정변수인 대인인지, 대인정서, 대인기술 간에는 대인인지-대인정서(ｒ

=.837, p< .01)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ｒ=.9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문수백, 2009).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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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합리적설명 1 　 　 　 　 　 　 　 　 　 　 　 　 　 　 　 　

2. 애정 .624*** 1 　 　 　 　 　 　 　 　 　 　 　 　 　 　 　

3. 비일관성 .409*** .486*** 1 　 　 　 　 　 　 　 　 　 　 　 　 　 　

4. 과잉기대 .262*** .272*** .456*** 1 　 　 　 　 　 　 　 　 　 　 　 　 　

5. 과잉간섭 .334*** .424*** .530*** .506*** 1 　 　 　 　 　 　 　 　 　 　 　 　

6. 학대 .364*** .499*** .514*** .423*** .425*** 1 　 　 　 　 　 　 　 　 　 　 　

7. 방임 .482*** .636*** .522*** .401*** .470*** .508*** 1 　 　 　 　 　 　 　 　 　 　

8. 인지적능력 .377*** .356*** .187*** -.014 .118** .152*** .218*** 1 　 　 　 　 　 　 　 　 　

9. 동기적능력 .402*** .436*** .234*** .030 .191*** .234*** .347*** .699*** 1 　 　 　 　 　 　 　 　

10. 행동적능력 .309*** .389*** .354*** .228*** .333*** .273*** .384*** .490*** .520*** 1 　 　 　 　 　 　 　

11. 정서인식및표현 .402*** .408*** .208*** .105*** .179*** .244*** .323*** .589*** .584*** .540*** 1 　 　 　 　 　 　

12. 감정이입 .333*** .364*** .212*** .135*** .174*** .209*** .320*** .397*** .449*** .433*** .563*** 1 　 　 　 　 　

13. 정서사고촉진 .394*** .356*** .167*** -.014 .086* .156*** .273*** .652*** .646*** .467*** .675*** .519*** 1 　 　 　 　

14. 정서지식활용 .314*** .310*** .141*** .040 .077* .178*** .333*** .477*** .541*** .406*** .602*** .528*** .633*** 1 　 　 　

15. 정서조절 .229*** .368*** .340*** .322*** .387*** .269*** .385*** .270*** .337*** .558*** .367*** .335*** .241*** .243*** 1 　 　

16. 대인인지 .466*** .512*** .267*** .076* .148*** .272*** .386*** .523*** .569*** .485*** .637*** .579*** .612*** .563*** .313*** 1 　

17. 대인정서 .446*** .519*** .270*** .079* .159*** .235*** .386*** .543*** .556*** .507*** .605*** .532*** .594*** .505*** .303*** .837*** 1

18. 대인기술 .465*** .548*** .281*** .093* .206*** .242*** .400*** .533*** .534*** .501*** .586*** .516*** .572*** .455*** .369*** .741*** .814***

 ,  ,   

<표 Ⅳ-4> 관측변수 간 상관관계(N=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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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조절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

정 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검증을 하는 것과 적합도 지수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쉽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도를 평가할 때 검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Bollen & Lennox, 1991). 따라서 

값을 참고로 검토하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값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SRMR, RMSEA 값을 모형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 CFI는 .90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

도로 보고 있고, RMSEA는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

합도 .10 이하는 보통의 적합도로 보고 있으며(홍세희, 2000), SRMR은 .08 이

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17).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좋지 않아 표준화회귀계수 값과 SMC 값(잠재변

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값)을 확인해 보니, 부모양육태도

의 관측변수 중 과잉기대의 SMC 값이 .243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관측변

수인 정서조절의 SMC 값이 .173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떨어뜨리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MC는 .50 이상이 되어야 관측변수가 신뢰도가 있다

고 본다(배병렬, 2017). 따라서 두 관측변수를 삭제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측

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Ⅳ-5>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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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NPAR CMIN df SRMR TLI CFI
RMSEA

LO HI

측정모형 36 418.579 84 .053 .933 .947
(.077)

.070 .084

<표 Ⅳ-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측정모형의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C.R.값 기준)과 잠재변수에 대

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

준으로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4>와 같다. C.R.(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값은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배병

렬, 2017).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비표준화 계수의 유의성과 

비표준화 계수 관측변수들의 C.R. 값을 확인하였다. C.R. 값은 비표준화 계수

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관측변수들의 C.R. 값이 ±1.96보다 클 때 유의

미한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1). 따라서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제거할 관측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잠재변수에 있어

서 관측변수의 표준화 계수인 요인부하량이 .603∼.931로 높은 부하량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관측변수

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30 이상에 해당하므로 큰 문제가 없으

므로 연구모형 내에 포함시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표준오차가 2.5를 초과하면 모형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관측변수의 표준 요인부하량의 표준오차가 .029∼.075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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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 값은 .50 

이상이 되어야 관측변수가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고 하였는데, 종속변수의 

SMC가 낮다고 해서 모델이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배

병렬, 2017), SMC 값이 .50 미만의 관측변수들이 있지만 요인부하량이나 C.R. 

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모든 관측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 추정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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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 관측변수 B β    SMC

부모양육태도 → 합리적설명 1 .700 .490

부모양육태도 → 애정 1.053 .858 .055 19.315 .000 .736

부모양육태도 → 비일관성 1.092 .615 .075 14.558 .000 .379

부모양육태도 → 학대 .63 .603 .044 14.283 .000 .364

부모양육태도 → 방임 .82 .748 .047 17.428 .000 .559

자기조절능력 → 인지적능력 1 .803 .644

자기조절능력 → 동기적능력 1.039 .839 .045 23.131 .000 .704

자기조절능력 → 행동적능력 .788 .650 .046 17.194 .000 .422

정서지능 → 정서인식및표현 1 .823 .677

정서지능 → 감정이입 .794 .667 .043 18.511 .000 .445

정서지능 → 정서사고촉진 .963 .835 .039 24.903 .000 .697

정서지능 → 정서지식활용 .924 .733 .044 20.9 .000 .537

대인관계역량 → 대인인지 1 .895 .801

대인관계역량 → 대인정서 1.083 .931 .029 37.242 .000 .867

대인관계역량 → 대인기술 1.076 .860 .034 31.701 .000 .740

<표 Ⅳ-6>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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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 76 -

4. 자기조절,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가.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1)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구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초기 구

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모형 NPAR CMIN df SRMR TLI CFI
RMSEA

LO HI

초기모형 38 378.498 82 .056 .938 .952
.073

.066 .081

<표 Ⅳ-7>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Ⅳ-7>과 같이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SRMR은 

.056, TLI는 .938, CFI는 .952, RMSEA는 .073으로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2)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표 Ⅳ-8>은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Ⅳ-8>에서와 같이 연구모형에 기초한 구조회귀모형의 경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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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조절역량에서 대인관계역량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경로 B β  

부모양육태도 → 정서지능 .697 .542*** .060 11.574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능력 .125 .125** .038 3.256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역량 .300 .283*** .039 7.726

정서지능 → 자기조절능력 .637 .818*** .044 14.365

정서지능 → 대인관계역량 .532 .646*** .073 7.24

자기조절능력 → 대인관계역량 .007 .007 .095 .076

    

<표 Ⅳ-8>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    

[그림 Ⅳ-2] 초기 구조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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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1)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초기 구조회귀모형에서 자기조절능력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로를 삭제하고 수

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수정 구조회귀모형

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모형 NPAR CMIN df SRMR TLI CFI
RMSEA

LO HI

초기모형 38 378.498 82 .056 .938 .952
.073

.066 .081

수정모형 37 378.504 83 .056 .939 .952
.073

0.65 .080

<표 Ⅳ-9>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Ⅳ-9>와 같이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차이검증

에 의해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해 보면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0.006, =1, p>.10). 또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SRMR은 

.056, TLI는 .939, CFI는 .952, RMSEA는 .073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다.

모형을 평가할 때 고려할 두 가지의 요소는 적합도와 간명성이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가 높고 간명한 모형을 최종 구조회귀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적합도 지수는  , SRMR, RMSEA, TLI, CFI 이며, 이외에 

PGFI, PNFI, PCFI와 같은 간명 적합도 지수를 채택하였다. 간명 적합도 지수

는 여러 개의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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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지수이며 PGFI, PNFI, PCFI는 0∼1 사이에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간명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높은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들 지수는 경쟁모델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두 

개 이상의 모형들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값을 갖는 모형이 채택된다(배병렬, 

2017).

이에 근거하여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PGFI, PNFI, PCFI를 비교한 결과, 수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 구조회

귀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은 물론, 적합

도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모형이 간소화되어 초기 구조회귀모형보다 간

명화 되었으므로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을 최종 구조회귀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구조회귀모형과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표 Ⅳ-10>

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
초기모형 수정모형

β β

부모양육태도 → 정서지능 .542*** .542***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능력 .125** .125**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역량 .283*** .284***

정서지능 → 자기조절능력 .818*** .818***

정서지능 → 대인관계역량 .646*** .652***

자기조절능력 → 대인관계역량 .007 -

적합도 지수 (fit index)

SRMR .056 .056

TLI .938 .939

CFI .952 .952

RMSEA .073 .073

PGFI .631 .639

PNFI .734 .743

PCFI .743 .753

    

<표 Ⅳ-10 >초기 구조회귀모형 및 수정 구조회귀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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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 

부모양육태도 → 정서지능 .697 .542*** .060 11.575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능력 .125 .125** .038 3.258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역량 .300 .284*** .038 7.943

정서지능 → 자기조절능력 .537 .818*** .032 16.788

정서지능 → 대인관계역량 .637 .652*** .044 14.476

부모양육태도 → 합리적 설명 1 .706***

부모양육태도 → 애정 1.074 .882*** .055 19.447

부모양육태도 → 과잉기대 .521 .342*** .063 8.229

부모양육태도 → 학대 .588 .568*** .043 13.548

부모양육태도 → 방임 .790 .727*** .046 17.112

자기조절능력 → 행동적 조절 1 .648***

자기조절능력 → 동기적 조절 1.324 .840*** .075 17.637

자기조절능력 → 인지적 조절 1.274 .803*** .074 17.125

<표 Ⅳ-11> 수정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2)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수정모형에 기초한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경로계수들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총 5개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양육태도에서 정서지능, 부모양육태도에서 자기조절능력, 부모양육태도에서 

대인관계역량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서지능에서 자기조

절능력, 정서지능에서 대인관계역량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지능,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역량이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서지능이 높아지면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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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 → 정서인식 및 표현 1 .823***

정서지능 → 정서사고촉진 .962 .834*** .039 24.921

정서지능 → 정서지식활용 .923 .733*** .044 20.916

정서지능 → 감정이입 .796 .669*** .043 18.602

대인관계역량 → 대인기술 1 .896***

대인관계역량 → 대인정서 .938 .904*** .029 32.338

대인관계역량 → 대인인지 .926 .928*** .030 30.584

    

    

[그림 Ⅳ-3] 최종 구조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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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직·간접효과 검증

1)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최종 구조회귀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 절차에 따라서 원자료( 676)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

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

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양

육태도는 대인관계역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정서지능은 자기조절능

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볼 때,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과 대

인관계역량에 직·간접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은 부

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과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간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실시결과, 간접효과는 유의수

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최종 구조회귀모형에 대한 잠재변인

들 간의 경로계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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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태도 → 정서지능 .542* - .542*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능력 .125* .444** .569*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역량 .284** .353** .637**

정서지능 → 자기조절능력 .818* - .818*

정서지능 → 대인관계역량 .652** - .652**

   

<표 Ⅳ-12>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표

2)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특정간접효과 분석 및 유의성 검증결과

구조회귀모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매개변수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변

수의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 

간의 관계를 검증할 경우에 여러 개의 매개효과가 있는 모형에서 특정 경로

를 통한 하나의 매개효과만을 구분하여 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팬텀변수

(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

다. 즉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하나 이상 여러 가지 매개효과가 있을 때 특정

변수와 관련된 효과를 특정간접효과라고 하며(송현, 이영순, 2012), 특정간접

효과의 유의성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팬텀변수는 일종의 가상변수로, 다중매개효과 검증 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의미한다(배병렬, 2017). 이때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한 특정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정서지능→자기조절능력의 경로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정서지능→대인관계역량의 경로도 유의수

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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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최종 구조회귀모형에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특정간접효과 분

석 및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 [그림 Ⅳ-4]와 같다.

경로 B β  95% CI

부모양육태도→정서지능→자기조절능력(p2) .444 .443 .003 .341~.553

부모양육태도→정서지능→대인관계역량(p4) .374 .353 .003 .299~.457

<표 Ⅳ-13>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특정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그림 Ⅳ-4]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특정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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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

역량이 선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초등학생이 지각

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설정하고 측정모형과 구조회귀모형을 

나누어 모델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도출된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역량의 차이 분석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평균 3.39점)가 남자(평균 3.32점)

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지각한

다는 이응택, 이은경(2012)의 연구와 일치하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친밀감, 합리성의 양육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장지윤(2011), 

조유경(2012)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남자

아이보다 여자아이와 정서적 표현을 자주 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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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변화에

도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역할기대는 남녀 간 차이를 드러내

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모에게서 더 많은 정서적 공감과 표현을 

기대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고학년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애정과 간섭행동을 지각하고 있고 부모에게서도 더 정서적인 지지를 받

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동기적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평균 3.72점)가 여자(평균 3.58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이 유의한 차이

가 없다는 허정경(2003), 이은주(2004), 박은희(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자기조절의 하위변인 중 동기적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임은경, 유연옥(201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을 잘 한다고 했다. 

Zimmerman과  Martinez-Pons(1990)의 결과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

소년들보다 목표설정과 기록유지, 자기점검, 환경구조화 전략, 자기관찰 등의 

자기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다.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내에서 형성되는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 및 성역할 학습

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 중 동

기적 능력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이 구체화되는데 필수적인 자기조절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여자(평균 4.07점)가 남자(평균 3.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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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중지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정영숙

(1998)의 연구결과와 곽윤정(1997)의 연구에서도 남녀 성별간의 의미있는 통

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

인 중 감정이입은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

온 것으로 밝힌 류순화(2001), 오영미(1997)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성격, 의식 및 가치관 등에 많은 변화를 맞이하는 초

기 사춘기시기인 만큼 긍정적인 감정이입이나 반항심리가 작용한 성향이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인관계역량에서는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경

(2002), 진문주(201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사회성이 높으며 또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가 상이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전체 및 하위변인, 

자기조절능력 전체 및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 하위변인 

중 정서사고촉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첫째가 외동과 둘째 이상보다 정서사고촉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명숙(2012), 김여진(2009), 문

예은(2012)은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에서 차이가 난다

고 하였다.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의 상이하다. 최근 들어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와 정서지능, 자기조절, 대인관계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장자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의 문화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

어 첫째인 자녀에게 남다른 기대를 하게 되고, 첫째인 자녀가 잘 성장해야 

손아래동생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본보

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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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생율의 저하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

므로 부모들은 더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김지현(2015), 유영주외

(1996)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출생순위에 있

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다인(2017), 

허정경(2007), 김문신, 김광웅(2003)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

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조절은 유아기 때 

발달되는 것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지

만 이미 형성된 초등학생들은 자기조절이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능력 간의 직접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간

의 직접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

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과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손경화, 

2001; 박호선, 2002; 홍애경, 2001; 최숙미, 2007).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면서 

독립심을 격려하는 보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2001b) 민감한 양육태도도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Silverman & Ragusa, 1992; Kochanska & Aksan, 1995, 안미경, 1997). 또한 

애정 어린 양육태도가 자기조절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기숙, 2005; 신혜린, 2017; 양옥승, 이정란, 2002). 하지만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가 스스로 자

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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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Crockenberg & Littman, 1990; 이경님, 2001b). 홍애경(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인 부모보다는 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

기조절력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정경(2003)도 학령기 아동의 지

적 발달과 정서지능 향상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므로 초등고학년 시기 사회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행동을 인

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 독립심

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 정서, 행

동 및 사고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자녀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비일관성과 학대 및 방임보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애정을 주는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자기조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과 

애정을 주어 자녀의 인지와 정서 행동 및 성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지

각할수록 정서지능은 높았고(오영미, 1997; 추미란, 1999; 박영애 외, 2000; 정

황순, 2001; 류지연, 2007), 성취 압력적이며 거부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낮은 

정서지능을 보였다(하영자, 2001; 김정원, 2002). 그러므로 부모가 전인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바람직한 가정환경 분위기

를 조성할 때 아동의 정서는 안정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희수(2004), 김나연(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

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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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성장한 자녀일수록 또래관계에 잘 

적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자(2005) 이양숙(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대

인관계 형성과 부모 양육태도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rikson(1993)

은 초등학교 학동기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아동들의 자기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제일 먼저 가족관계에서 사회관계인 또래집단을 

경험하고, 경쟁과 갈등을 동시에 겪으면서 대인관계역량의 바탕이 되는 기본

적인 소양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다. 독재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공

격적이고 적대적이 되기 쉬우며 대인관계에서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

숙한 통제력을 보이며 따뜻하고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공적

인 사회적응을 돕는다(Baunrind, 1966). 강금주(2015)는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

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모양육이 건강한 대

인관계를 이루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역량은 부모 양육태

도를 통해 형성되어진다고 했다. 이영애(2014)도 남녀 초등학생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온정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남녀 초등학생들이 더 높은 대

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

인관계역량에 영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능력 간의 직접효과

초등학생의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간의 직접효과가 있는지 분

석한 결과, 정서지능은 자기조절과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조절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이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허정경(2003)의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발달과 함께 적절한 학습과 훈련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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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고 하였다. 발달초기에 형성된 자기조절은 성인기 까지 지속된다고 하

여 유아기 때 자기조절의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Kopp, 1982). 초

등 고학년 때에는 이미 기본패튼을 가진 자기조절능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대인관계역량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지적 능력은 높지 않아도 지속적

인 노력과 인내심으로 학교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나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하

여 마침내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문용린(1999)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학생은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와 조절을 못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인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 즉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에

서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위축되고 과잉행동이나 공격성과 비행 등의 문제

를 보이게 된다고 김연지, 정종진(200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

고 있다. 이것은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지만 잘 개발된 정서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과 효과성이 높으며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마음의 습관들을 

터득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밝히고 있는 Goleman(1997)의 연구를 증명하고 있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높아지면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지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도 뛰

어나다고 보고한 Cacioppo(1991),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

정을 쉽게 알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안다고 밝

히고 있는 Hatch(199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고인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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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는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양창삼(2002)은 카네기멜

론대학의 공대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비결을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 전문지식과 기술 및 능력은 성공의 15%를 차지하며 나머

지 85%는 인간관계가 좌우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많은 갈등과 불안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곽윤정(1997)은 정서지능

은 자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은 사

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대인

관계역량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인관계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소정

(2009)의 연구결과에서 개인이해지능 즉, 자기조절력이 또래와의 관계로 이어

지는 학교적응과 성취동기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다는 보고와도 관련이 있

다. 또한 장영애(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도 

높고 자신의 문제 또한 탁월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주어진 환경에서 자

신의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잘 처리하며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학

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경희, 김봉환(2010)의 연구에서

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제 때에 

표현하여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하고 원만하게 함으로써 자기조절력을 키우

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의 폭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 대인관계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

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은 자기조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역량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정서지

능은 초등고학년 학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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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능력 간의 간접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 간

의 간접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

에서 자기조절은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지능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은 부분매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자기조절에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을 받는 

아동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조절력이 높을 뿐 아니라 또래 대인관계가 원

만하다는 진문주(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아동의 개인 요인인 자기조절력능

력은 대인관계역량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

도는 아동들이 스스로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그

렇지 않은 능력을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해결하며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역량에 

있어서 자기조절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을 매개로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정서지능이 자기조절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

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은 이를 통해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의 간접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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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

은 자신의 정서를 자신감 있게 자각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

할 줄 알게 되고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류은영

(2011), 최은지(2003), 황민정(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며,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있

어 거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안재희(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서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 능력이 우수하면 또래관계에서도 주도적이고 탁월한 

유능감을 발휘하고 친사회적 성향을 가져 또래 관계를 잘 한다고 한다. 하지

만 정서지능이 발달되지 못하면 내면적 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등과 함께 

과잉행동, 산만성, 퇴행 등의 외적인 문제도 가져온다. 하승희(2000), 김선주

(2002), 권소영(2003), 염미애, 문혁준(2007), 민지현(2011)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잘 한다고 하였다. 한정원(1997), 정은임(2004), 이경란(2006)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표현과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식 능력이 높으면 주관적 안녕감도 높다고 밝

히고 있다.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박현진,  

양혜원(2013), 김희정(2019)은 정서인식 및 표현을 포함하는 정서지능이 높을

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역량을 위해 정서지능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정서

지능은 대인관계역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현재의 생활뿐 아니라 미래 사회인으로서 살아

가는데 꼭 필요한 대인관계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역할이 중

요하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정서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대인관계역량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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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검증 및 분석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

가 남자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조절능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정서지능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는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력이나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 일

수록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감성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와 공감의 인식 향상을 위한 학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나 행동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전체 및 하위변인, 자

기조절능력 전체 및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변인 중 정서사고

촉진에서 첫째가 외동과 둘째 이상보다 정서사고촉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첫째 아동들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의견, 감정을 교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관측변수들 

간에는 대부분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부모양육

태도는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발달을 통해 대인관계역량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

모의 애정, 성취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나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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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만 강조하는 것 보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융합적인 접근이 유용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셋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자기조

절능력과 대인관계역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자기조절능력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대인관계역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력을 매

개로 대인관계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지각

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기대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조절능력은 

교육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인관계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반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지

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매개가 아님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

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의 

폭을 넓혀 다양한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대상 간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

문에 표본의 특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실제 부모가 인식한 양육태도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추후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간의 간극을 구별하여 각

각의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하고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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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역량에 어떤 식으로 관

련되는지를 보고자 하였으므로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라 부모 양육태도를 다

르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결

과에 대해 실제로 맏이와 둘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다르게 지각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형제지

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아직은 형제나 자매를 가진 연령대의 

표본을 선택하여 형제 자매간의 지위가 개인과 또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

구는 성별과 출생순위와 부모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자기조절과 정서지능 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미래에는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양육

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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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지 표지

2. 일반적 특성 질문지

3. 부모양육태도 척도

4. 정서지능 척도

5. 자기조절 척도

6. 대인관계역량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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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2
똑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다.
1 2 3 4

3
부모님은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 보다는 왜 

그래야 했는지 설명해 주신다.
1 2 3 4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신다. 1 2 3 4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1 2 3 4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신다. 1 2 3 4

7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내가 생각 한 것 이상으로 

벌을 주신다.
1 2 3 4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1 2 3 4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10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1 2 3 4

11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1 2 3 4

12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1 2 3 4

13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신다. 1 2 3 4

14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거의 없다. 
1 2 3 4

1. 나의 성별    ① 남 자 (  )   ② 여 자 (  )

2. 나의 학년    ① 5학년 (  )   ② 6학년 (  )

3. 나의 출생 순위 

  ①외동(  )  ②첫째(  )  ③둘째(  )  ④셋째(  )  ⑤넷째이상(  )

※ 부모양육태도 척도

다음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경험한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곳의 번호에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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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5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1 2 3 4

16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1 2 3 4

17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신다. 1 2 3 4

18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다.
1 2 3 4

19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1 2 3 4

20 내가 외출한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1 2 3 4

21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신다.
1 2 3 4

22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1 2 3 4

23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1 2 3 4

24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라서 

부담스럽다.
1 2 3 4

25 나에게 칭찬을 잘해주신다. 1 2 3 4

26
화날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신다.
1 2 3 4

27 내가 필요할 때 자주 곁에 없으시다. 1 2 3 4

28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1 2 3 4

29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에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1 2 3 4

30
내가 아파할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 2 3 4

31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1 2 3 4

32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다. 1 2 3 4

33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1 2 3 4

34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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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지능척도

번

호
문항내용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

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내 친구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

도 언짢고 속상하다.
1 2 3 4 5

3
나는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 이후에 일어날 상

황과 느낄 감정을 생각해 보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그림이나 음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나는 따돌림을 받거나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를 보

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

8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은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지 않

고 계속해서 떠오르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내 친구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덩달아 기

분이 좋다.
1 2 3 4 5

13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감정이나 기분이 때로는 매우 복잡하다고 생

각한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표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이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거지나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다. 1 2 3 4 5

18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참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좋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감정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

가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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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
1 2 3 4 5

23
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어

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5

24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투면 화가 풀

리지 않는다.
1 2 3 4 5

26
나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표

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27
나는 내 친구가 성적이 올라서 좋아하면 축하해

주고 싶다.
1 2 3 4 5

28
나는 감정에 따라 내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짜증과 분노의 감정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0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1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거지를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기보다는 

지저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된다.
1 2 3 4 5

33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34 나는 분노라는 감정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35
나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한동안 아무 것도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6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좋아해도 표

현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37
나는 왕따 당하는 아이를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나도 상대하기 싫어진다.
1 2 3 4 5

38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전에 유사한 상황에

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곤 한다.
1 2 3 4 5

39
나는 분노라는 감정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으

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0
나는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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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조절 척도

번

호
문항내용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1
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자주 하는 편

이다.
1 2 3 4 5

2 나는 곱셈문제를 보면 구구단이 빨리 떠오른다. 1 2 3 4 5

3
나는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려고 

한다.
1 2 3 4 5

4
나는 방 청소와 같은 일을 할 때 무엇부터 할 것

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 2 3 4 5

5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하지 않

는 부분은 건너뛰어 읽는다.
1 2 3 4 5

6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곤 한다.
1 2 3 4 5

7
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

활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이해한다.
1 2 3 4 5

8
나는 여러 번 설명을 듣는 것 보다 직접 사물을 

보는 것이 더 잘 이해된다.
1 2 3 4 5

9
나는 내용이 복잡할 때에 도표를 그리거나 요약

해 본다.
1 2 3 4 5

10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나름대로 관계

를 지어 본다.
1 2 3 4 5

11
나는 과제나 공부를 하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자료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1 2 3 4 5

1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잘 되지 않으

면 금방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우리 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4
나는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칭찬

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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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16
나는 위인전을 읽으면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7
나는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공부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나는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0
나는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전까지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는 게임을 하거나 TV 보면 숙제를 다 할 수 없

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을 하거나 TV 보게 된

다.

1 2 3 4 5

22
나는 비난이나 꾸지람을 들으면, 좋지 않은 말대

꾸를 한다.
1 2 3 4 5

23
나는 공부할 때 가족이 TV을 보면 공부를 계속 

하기가 어려워진다.
1 2 3 4 5

24
나는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도 끼어드

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할 때 규칙 지키기, 차례 

기다리기, 의사소통을 잘 한다.
1 2 3 4 5

26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어른들의 지도나 지시에 잘 따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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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

모

님

나는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
주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

1 2 3 4

2
나는 부모님이 나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
해해 주시는 것을 잘 안다.

1 2 3 4

3
나는 평소에 부모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부모님의 느낌이나 감정 변화를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친

구

나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애매하다면 정확
히 알려는 노력을 한다.

1 2 3 4

6
나는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생각을 이
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7
나는 친구가 기분 나빠하고 화를낼 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1 2 3 4

8
나는 모둠 활동에서 문제를 잘 못풀 때 
친구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이해한다.

1 2 3 4

9

선

생

님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화내시는 행동의 
의도를 잘 이해한다.

1 2 3 4

10
나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우리 반 아이
들 모두를 돌보시는 것을 안다.

1 2 3 4

11
나는 선생님이 우리를 혼낼 때 학생을 위
하는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1 2 3 4

12
나는 선생님의 입장이나 생각을 존중하려
고 노력한다.

1 2 3 4

※ 대인관계역량 척도

다음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경험한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곳의 번호에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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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

모

님

나는 부모님이 어떨 때 행복해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한다.
1 2 3 4

2
나는 평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

는 노력한다.
1 2 3 4

3
나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한

다.
1 2 3 4

4
나는 부모님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고 있다.
1 2 3 4

5

친

구

나는 친구와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다. 1 2 3 4

6
나는 친구가 우울해 하면 기분전환을 위

한 시도를 한다.
1 2 3 4

7
나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하

려고 한다.
1 2 3 4

8
나는 친구에게 내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

하여 느낌을 전달한다.
1 2 3 4

9

선

생

님

나는 선생님에게 내 기분을 말할 수 있어 

소통을 잘 한다.
1 2 3 4

10
나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1 2 3 4

11

나는 선생님의 기분이 안 좋게 보일 때 

내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한다.

1 2 3 4

12
나는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셔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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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

모

님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2
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3
내가 짜증내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차리면 

감정조절을 하려고 한다.
1 2 3 4

4
부모님은 내가 화났을 때를 알아차리고 

달래주려고 한다.
1 2 3 4

5

친

구

나는 친구와 다투거나 싸운 다음 서로 화

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1 2 3 4

6
나는 나에게 피해를 준 친구들에게 마음

을 열어 용서를 하려고 한다.
1 2 3 4

7
나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내 생각보다 더 

좋으면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한다.
1 2 3 4

8
나는 친구와 친하고 싶을 때 먼저 다가가

는 행동을 하여 서로 통하도록 한다.
1 2 3 4

9

선

생

님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10
나는 수업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

생님께 질문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11
나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

력한다.
1 2 3 4

12
나는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한다.
1 2 3 4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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